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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조사 실시

○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5월부터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과민반응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서 영·유아에게는 6 ~ 8% 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관지 천식, 과민성 

쇼크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등 총 22개 

품목이 함유된 제품은「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양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 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러한 표시기준이 있음에도 알레르기 취약계층인 어린이 대상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는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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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유전자분석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미표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시험법 개선 및 제조업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알레르기 유발물질 조사는 식품의 부정확

한 표시나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

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사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구분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품목)

표시대상

식품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에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

    

〈알레르기 표시 제품 예〉     


